질의4: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기업을 운영할 경우 어떤 법적 리스크가 따르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 

답변: 한국 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투자하는 영역은 대부분 중국내 외국인 투자금지 또는 투자제한 영역으로 명의대여의 목적은 법적인 시장진입장벽을 회피하려는데 있기에 이러한 투자방식에서 한국 투자자의 권익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명의대여의 방식으로 중국에 진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다.

만약 중국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기업을 설립하였을 경우 설립한 기업은 모든 법적인 권리와 의무는 중국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만약 중국인이 해당 기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투자자인 한국인의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한 일상 경영상에서도 명의자인 중국인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할 경우가 있어 만약 명의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한 중국인이 명의자이므로 그의 기업과 관련된 대외적인 활동에 대하여 기업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상 만약 한국 투자자가 중국인의 명의로 투자할 필요가 확실하다면 명의대여자와 쌍방의 권리의무를 약정하는 투자계약서 또는 출자금 대여계약서를 체결하여 분쟁발생시 투자원금 반환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위 계약은 투자기업에 대한 한국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투자계약 또는 출자금대여계약에 따른 한국인의 권리를 보호할 뿐 입니다. 또한 설립한 기업의 중국인 명의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서류 및 인감 등을 투자자가 통제함으로 운영상의 리스크를 예방해야 한다. 
** 상기 상담 사례는 산동 덕형 법률 사무소 서창영 변호사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